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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왕의 호칭 사용
일연은 신라의 불교공인을 담고 있는 조목을‘원

종흥법(元宗興法) 염촉멸신( 퇽滅身)’이라고 명명
했다. 여기서 원종은 법흥왕이고 염촉은 이차돈이
다. 법흥왕은 즉위 당시 신라 고유 왕호인 매금(寐
錦)왕으로 불렸다. 영일의 냉수리비(冷水里碑; 503)
와 울진의 봉평비(鳳坪碑; 524)에 나타나 있는 것처
럼 불교 공인이전까지 그는 왕으로서의 초월적 지위
를 확보하지 못하고 신료들과 동렬에 머물러 있었
다. 오랫동안 신라는 경주 지역을 분할 통치했던 여
섯 부족의 득세로 말미암아 왕권이 미미했다. 왕은
나라를 대표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여섯 부족장들
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 어렵게 병부를 설치하고 공
복을 제정한 뒤 율령을 반포한 법흥왕은 불교의 공
인을 통해 강력한 왕권 확보를 모색했다. 당시 여섯
부족들은 지증왕대 이래의 축전(祝典) 성립과 냉수
리비와 봉평비에 보이는 살우(殺牛)의식 등을 통해
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교사상과 고유신앙에 기반
해있었다.
일연은 이 조목에서 염촉의‘멸신(滅身)’에 초점

을 맞추었을 뿐 정작 원종의‘사신(捨身)’에 대해서
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 법흥왕은 왕권을 공
고히 하려는 일련의 개혁과정 아래 불교 공인을 시
도했지만 여섯 부족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쳐 그 의

욕이좌절됐다. 그는이차돈과의밀약을통해불교의
공인을 성공시켰지만 불교 교화에 대한 중신들의 저
항은 만만치 않았다. 법흥왕은 할 수 없이 특단의 조
치로서 몸소 사신(捨身, 出家)을 통해 출가를 감행했
다. 그러나 중신들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
어진 법흥왕의 사신 행위는 조정과 재야를 막론하고
큰충격을던져주었다. 통치자의사신행위는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보니 조야에서는 그
일에대한기억을좀처럼지워버릴수없었다.
법흥왕은 염촉이 제안한 흥륜사의 창사 명령의 부

인을 통해 정미년(527)에 불교를 공인했지만 왕의
사신을 계기로 흥륜사 불사는 중단됐다. 이 때문에
신라의 불교 공인을 정미년을 기원으로 인정하지 않
으려하는 학자들도 있다. 신하들은 이차돈과의 밀약
에 의해 불교 공인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왕의 신분
을 유지한 채 삭발 염의한 법흥왕에 대한 비판 의견
들을 쏟아내었다. 하지만 법흥왕의 사신에 대해 최
치원은‘봉암사지증국사비’에서 중국 양나라의 무
제와 같이“이미 신라에서도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與民同갪] 뿌리를 심었다”며 신라불교사를 중국불
교사와 대등하게 기술하고 있다. 법흥왕의 율령 반
포 8년째가 되는 해인 을유년(535)에 흥륜사 중창
불사가 시작됨으로써 신라 불교의 홍법이 본격화됐
다. 그렇다면 이차돈의 처형은 정미년 당시가 아니
라을유년이전이었음이틀림없을것이다.

〈삼국유사〉의‘원종흥법 염촉멸신’조목의 할주
(割註)에 인용된 향전(鄕傳)에는 법흥왕의 칭호가
변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차돈이 맹세하기를
“대성법왕(大聖法王) 이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기에
몸과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얽힌 인연들을 버리오니
하늘은 상서로움을 내리시어 두루 사람들에게 보이
게 하소서”라고 한 것처럼 불교 공인 이후 법흥왕은
‘영즉지태왕(읤卽智太王)’또는‘대성법왕’혹은
‘성법흥대왕(聖法興大王)’으로 불렸다. 이제 법흥왕
은 더 이상 신료들과 동렬에 있는‘매금왕’이 아니
라 그들 위에서 초월적 지위를 확보한‘법흥대왕’으
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신라의 왕이‘대왕’이란 호
칭으로 금석문 위에 처음 나타나는 갑인년(534)이
되면 법흥왕은 명실공히 신하 위에 군림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것은 이차돈의 처형과 맞물려 있는 것
으로 보인다.

2. 사신의 내력
불교에서의‘사신(捨身)’은 불교 수행의 한 형식

으로서 자리해 왔다. 즉 사신은 생명을 담지하고 있
는 자신의 육신을 붓다 혹은 진리를 위해 아끼지 않
고 소신(燒身) 또는 분신(焚身) 혹은 자해(自害) 등
으로 보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개 사신은 왕과 귀
족에게서 이루어졌지만 일반인과 노비에게도 행해
졌다. 궁내 인척이나 반역으로 멸문한 후손들도 사
찰의 노예로 삼았다. 왕의 경우는 인도의 아쇼카왕
이 불교에 귀의한 뒤 세속의 신분과 업무를 저버리
지 않은 채 승의(僧衣)를 입고 교단에 머물며 함께
수행을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신라 왕실이 흠모했던
아쇼카왕과 관련 사적으로는 진흥왕대(573 또는
574) 또는 진평왕대에 조성됐다는 황룡사장육존상
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아쇼카왕 관련 사적은 진(晋)
대에서 남조와 수당대에 이르기까지 아육왕사와 아
육왕탑 등의 조성을 필두로 해 끊임없이 이어져 왔
다. 
또 중국 남조의 양나라 무제 역시 대통 원년(527)

에 황궁 옆의 동태사(同泰寺, 現 남경 鷄鳴寺)에 가
서 붓다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사신한 뒤 궁으로
돌아왔다. 그는 불은(佛恩)을 갚기 위해 자신이 통치
하는 전국 곳곳에 천불과 천탑을 세우며 사신을 거
듭했다. 양무제는 자신을‘삼보의 노예[三寶之露]’
로 절에 바치고 신하들은 노예가 된 황제를 위해 수
억만전(겤億萬錢)을 절에 주어 죄를 대속[贖罪]하고
궁으로 돌아오게[還宮] 했다. 양무제는 짧게는 4일
에서부터 17일, 37일, 43일간 네 차례나 동태사에 거
동해 사신을 하고 교화를 했다. 심지어는 정화조를
푸기도 하고 불목의 일도 했다고 전한다. 사신이 끝
나면 돌아와 크게 사면을 베풀고[大赦] 연호를 고쳤
다[改元]. 이 모두가 불교 수행과 신행에 기반해 이
루어졌다. 그는 고기와 술을 엄격히 금지하는 단주
육문(斷酒肉文)의 조칙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불
사는 신라에까지일정한영향을미쳤다.
법흥왕의 사신이 이루어진 해 역시 양무제의 사신

이 이루어진 해와 동일한 정미년이다. 최치원은‘봉
암사지증국사비문’에서 양무제가 동태사로 나아가

사신을 하고 돌아온 날까지 기록하고 있다. 무제가
사신한 그날이 바로 법흥왕이 흥륜사에서 사신한 날
이기 때문이었다. 최치원은‘같은 (해) 봄[一春]’에
양무제와 법흥왕이 사신했다는 사실을 통해 신라가
중국 남조불교와 접촉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호불황제인 양무제는‘단주육문’의 조칙을 반
포했고 호불대왕인 법흥왕은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
리고 있다. 일연은‘왕력’편의 법흥왕 조에서“처음
으로 십재일(十齋日)에 살생을 금하고 사람들이 비
구승과 비구니승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고 적고 있
다. 
십재일은 재가 신도가 매월 1ㆍ8ㆍ14ㆍ15ㆍ18ㆍ

23ㆍ24ㆍ28ㆍ29ㆍ30일 열흘 간 몸과 마음을 삼가고
맑고 깨끗한 일에 힘쓰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팔재계를 지키며 착한 일을 하면서 정진하는 날이
다. 법흥왕은 이들 10일 동안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
지 말고 살려주게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출가를 허
가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라는 빠른 시일 내에
불교를 자기화 하고 주체화 할 수 있었다. 신라는 양
무제 이래의 남조불교를 모범으로 삼기는 했지만 이
내 신라‘본위(本位)’의 불교로 소화해 내어 신라불
교로 자리매김 해냈다. 법흥왕의 사신은 결과적으로
왕비의 출가로 이어졌고, 나아가 진흥왕의 사신과
그 왕비의 출가로까지 이어졌다. 이들 두 왕의 내외
의 사신과 출가는 결과적으로 후발주자로서 갖은 산

통을 겪은 신라의 불교가 국가의 적극적 지지를 받
았던 고구려 불교와 백제 불교 및 가야불교와 대발
해 불교와 달리 이땅의 자생적인 불교로 자리잡는
원동력이됐다.

3. 흥륜사의 금당과 오당
법흥왕은 신라 최초의 절인 대왕사(흥륜사)에서

사신했고 그곳에 살면서 왕무를 보았다. 그는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됐으며[入寺爲僧] 스스로 불법을 펼
치고 행했다[肇궋佛法]. 비구 법공(法空)이 된 그는
출가자의 몸으로서 세속의 신분과 세간의 업무를 저
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법공의 모습은 조정과 재야
모두에게 낯설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밀
고 나갔다. 그 과정에서 중신들과 적지 않은 갈등도
생겨났다. 불교에 대한 군신들의 반발은 천경림 숲
을 베고 대왕사(흥륜사)를 세운 이차돈을 처형함으
로써 활로를 열어나갔다. 해서 이차돈의 멸신을 통
해 법흥왕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제
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그리고 을유년
에 대왕사(흥륜사) 중창불사가 시작됐다. 울주 천전
리서석의 을사제기(乙巳題記)와 을미제기(乙未題
記) 뿐만 아니라 갑인제기와 을묘제기 등 불교관계
의 단편적 명문에 의하면 흥륜사에는 안장(安藏)이
라는 승려가 머무르며 법흥왕의 개인적 신불(信佛)
과 깊은 관계를유지했던것으로짐작된다.
이차돈의 순교로 중단됐던 흥륜사 조성공사는 을

묘(535)년에 천경림을 베면서 본격적인 불사가 이루
어졌다. 흥륜사는 정미년(527)에 흥륜사 공사를 처
음 시작[始開]했으나 군신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
됐다. 그러자 법흥왕은‘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는

[入寺爲僧]’특단의 조처를 통해‘불법을 펼치며 행
했다[肇궋佛法]’. 이 표현은 그의‘조행’이 처음에
는 왕 개인의 신불 행위로 시작됐음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왕이 사신을 감행하자 군신들은 이것을 크게
문제삼았고 이차돈에게 흥륜사 창건의 책임을 물었
을 것이다. 이차돈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처
형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차돈 순교는
흥륜사 중창의 물꼬를 텄다. 해서 을묘년에 흥륜사
는 법흥왕 개인의 사찰에서 국가사찰로 크게 개창
[大開]됐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왕과 귀족간의
타협으로 왕의 정무를 대행하는 상대등(上大等)을
둠으로써가능했을것으로보는학자도있다. 
흥륜사에는 금당(갏堂)과 오당(吳堂)이 특히 유명

했다. 중국 남조의 덤칭인‘오(吳)’를 딴 전각인‘오
당’은 신라 중고기말 경에 김양도(金겵圖)가 남조의
동태사를 본받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주’편의
‘밀본최사’조목에 의하면 그는 불교를 돈독히 믿어
일생토록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다. 김양도는 흥륜사
오당의 주불인 미륵존상과 좌우보살을 소성하고 아
울러 그 당에 금화를 가득 채웠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흥륜사의 창건과 법흥왕의 사신이 남조 불교를
모범으로 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법흥왕 이전 미추왕과 눌지왕 대에 이미 불교가 민
간에 널리 전해져 있었다는 사실과 양나라 사신 혹

은 오나라 사신이 신라 왕실을 찾아와 불교를 전하
고있었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또 흥륜사 금당은 오당과 함께 절의 상징이었다.

금당의십성은의상(625~702)의 제자인표훈이자리
해있음을통해경덕왕대에소성한것으로짐작된다.
‘흥법’편의‘동경 흥륜사 금당 십성’조에는 주불이
등장하지 않지만‘신주’편에 의하면 오당의 미륵존
상과 달리 아미타불이 주존으로 모셔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최초의 절에 붓다를 시위하는 열 명의
제자를 붓다의 10대 제자가 아니라 신라 여덟 명의
성인(聖人) 출가자와 두 명의 현인(賢人) 재가자 염
촉과 사파를 모셨다는 것은 대단한 주체성을 보여준
다. 더욱이 서향으로 앉은 동쪽의 아도 염촉 혜숙 안
함 의상과 동향으로 앉은 서쪽의 자장 혜공 원효 사
파 표훈 등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10성의 면면들이
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배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10성 모두를 이땅 신라의‘흙’과‘물’과‘기
술’로 빚은 소상이라는 점에
서 그 상징성이 증폭된다. 법
흥왕의 불교 공인과 그의 사
신은 신라 불교의 진경을 열
어가는 초석이 됐고 전륜성왕
을 꿈꾸었던 진흥왕이 이를
이어가면서 민족불교의 르네
상스를열어갔다. 고영섭교수(동국대불교학과)

삼국유사인문학유행(遊궋) 

왕의 사신捨身, 불교 토착 앞당겨신라법흥왕내외의출가

이차돈순교는불국토의신호탄

흥륜사비롯신라불교중흥

불교수행과신행기반정치펴

남조불교가신라불교로발전
불교는왕권확보차원도입

개혁과정중신극렬반발

경주흥륜사지에서출토된연화문수막새

설법·화술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종로구종로3가16번지고영빌딩7층/ 1.3.5호선종로3가역1번출구

010-7248-1567
☎02)747-1567 / FAX 02)766-2475

교육내용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설법,강의,인사말,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인간관계및설법에필요충분조건인스피치기법

- 40년 노하우, 김철회회장 직접 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한국인성개발원회장-한국설법연수원회장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진도식 교육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교육일정
◆기 간 : 매주 목요일 (2개월 과정)
◆종 합 반 : 10인 이내 - 선착순 접수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 직접 상담 결정
◆개강일자 : 2012년 2월 16일 (목) 오후 7시

설법,강의,인사,축사,최면 등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A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99119900--33335500
전전라라도도 :: 001100--22331111--00115577

“새는지붕”때문에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공사완료!!
(전국어디서나출장시공해드립니다)


